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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!

오늘 이 조찬기도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

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뜻있는 자리에 나와 주신 한국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

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

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월 우리는 국가원수가 졸지에 서거한 비극적 사태를 맞이하였10

읍니다.

이 엄청난 비상시국을 맞아 우리 정부가 국민은 조금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슬기와 예지로

서 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읍니다.

그러나 지난봄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읍니다 나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, .

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과열된 정치활동 사회기강의 해이를 틈탄 갖가지 비리 그리고 일부 학, ,

생들의 몰지각한 난동으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급기야는 불순불자들의 배후 조종,

에 의하여 불행한 광주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.

이러한 상황은 실로 국가존립과 국민의 생존여부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기였다고 하겠읍니

다.

동란 이후 가장 위급했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6 25․
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해서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,

여 국가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.

다행히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이제

새 시대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대열에 서서 힘차게 매진하고 있읍니다, .

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 사심없이 일치단결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번영을

이루어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

우리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!

지금 우리는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읍니다.

그것은 이 어렵고도 막중한 국운개척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여 안정된 복지국가를 우리

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인 것입니다.

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달성될 수 있으

리라고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, .

우리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가호가 늘,

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.

감사합니다.


